
이슈 분석 2001. 2 . 13

제약 ·바이오담당 : 김희성 (☎780- 9359 )

E- Ma i l : hs k im@hy ne t .c o .k r

바이오주지속상승가능한가 ?

: 장외 바이오 지분출자 기업들 주목

바이오산업 육성책과

인간 지놈지도 완성

으로 바이오주 강세

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에서 생명공학 종합

육성 계획 마련

하겠다고 밝힘

인간지놈지도

99%해독

정부가 바이오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책을 내놓은 데다 인간 지놈

지도 완성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며 전일 강세를 보였

다.

지난 10일 과학기술부는 200 1년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올해를 생명공학의 해 로 선포 , 올해 3 ,238억원의 예산을 들

여 현재 세계 14위권인 생명공학분야 기술수준을 20 10년까지 7위권으로

끌어올리고 10조원 규모의 국내 시장 창출을 목표로 생명공학 종합육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 지원정책을 종합 조

정하기 위한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 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두고 ,

2002년까지 생명공학 벤처기업 6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생명윤리

법안의 법제화 , 인간·동식물 등의 유전체 및 생물정보학 연구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국가 유전체 센터 설립을 올해 안에 추진하고 ,

유전체학 , 단백질체학 , 생물정보학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키로 했

다.

또 지난해 인간지놈지도를 완성해 발표했던 국제연구 컨소시엄인 인간

지놈프로젝트(HGP) '와 미국의 민간 생명공학기업인 셀레라 지노믹스는

12일 오전 지놈지도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가 지난 6월 염

기서열 초안분석과 다른 점은 6월 분석은 90% 해독한데 반해 이번은

99%를 해독한 것으로 대략적인 유전자 수도 파악된 것이다. 이번 발표

에서 유전자 수가 10만개 정도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적은 2

만4 ,000∼4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지놈지도가 완성

된 식물인 애기장대의 유전수 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바이오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은

힘들듯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도주의 부재에 따라 바이오주들이 단기적으로 주

가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연초처럼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 전 주말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보합으로 , AMEX 바이오지수가

3 .6 1% 하락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인간 지놈완성이라는 재료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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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가에 반영 작년부터 유입되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어제 국내 바이오

기업의 강세는 지놈 유전자 지도완성이 정부 육성책이라는 호재와 맞불

려 강세를 보인 것으로 크게 특별한 게 없다.

미 나스닥 바이오지수와 국내 제약업종 지수 추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연초 상승으로

적정주가를 상회

둘째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작년 거품이 빠지면서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

하였으나, 올 초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메리트로 상승하며 현 주가는 연

초 대비 거의 두배 정도의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 관련주

들의 주가수준은 적정주가를 상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코스닥 기업 연초대비 상승률

펀더멘털 상승에는

거의 영향 없음

셋째로 이번 정부육성책과 인간지놈 공개가 실질적으로 바이오기업의

펀더멘털 상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개개기업에

도움을 주지만 단기적으로 펀더멘털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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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주 올해 내내

순환매 양상으로

강세를 보일 듯

또한 최근의 테마주가 단기화되는 경향과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유혹이 크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이 지속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이 좋을 듯하나 올해 수익모델을 확보한

여러 장외 바이오 기업들의 등록이 이어질 것이며 신약개발 관련된 소

식 등으로 순환매 양상으로 올해 내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장외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 바이오 벤처

기업에 투자한 회사

관심

인간 지놈 공개와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책은 장기적으로 장외 바이오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급등한 바이오 관련

주보다는 장외 바이오 벤처기업에 투자한 회사에 관심을 두는 전략도

좋을 듯하다. 최근 코스닥 및 바이오 기업 강세에 따라 등록을 추진중

인 회사들이 예상보다 빨리 제도권으로 진입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대규모 평가차익이 기대되는 등 향후 수혜가 예상된다.

상장사 및 코스닥 기업 바이오 벤처기업 투자현황

기업 투자회사

동아제약(00640 )
제넥신 : 10%(동아창투) , 바이로메드: 5 . 12%(동아창투)

프로젠 : 18%(동아제약 18%, 동아창투 10%)

녹십자(052500
마크로젠: 4 .24%, 아이디진: 15 .2%, 바이로메드 : 11%, 제넥신: 10%,

넥스젠 : 15 . 1%, 라인바이오텍: 20%

대웅제약(03090 ) 펩트론 : 7 .9%, 진켐 : 6%, 바이오기술투자: 20%, 바이오버드 : 3 . 1%

대원제약(03220 ) 애트나젠텍: 14 .28%, 메타바이오 : 50%

환인제약( 16580 ) 아레나: 1%

한미약품(08930 ) 이매진: 20%

부광약품(03000 ) 안트로젠: 30%

유한양행(00 100 ) 한국바이오네트워크 : 14 .8%

한솔케미언스( 14680 ) 씨트리: 6 . 16%

삼양제넥스(03940 ) 비보렉스: 0 .23%

삼양사(00070 )
매크로메드 : 19 .22%, 비보렉스 : 0 .69%,

아메리칸 바이오사이언스 : 0 .76%

코오롱(02020 ) 아시아티슈젠 : 20%

이지바이오(358 10 )

아이디진: 7 .6%, 크레아젠: 12 .6%, 단바이오텍: 5 . 1%, 엘피스바이오

텍: 5 . 1%, 바이오홀딩스 : 3 .57%, 바이오셉트 : 1.96%, 그린텍: 5%,

아비코아생명공학연구소 : 49%

SK(03600 )

그린텍2 1: 5 .0%, 다이노나: 3 .6%, 씨그몰: 5%, 에트나진텍: 11. 1%,

제넥셀 : 3 . 1%, 제노마인: 9 . 1%, 제노포커스 : 7 .9%, 지노첵 : 7 .9%,

지텍바이오메디칼 : 10 .0%, 프로테옴텍: 11. 1%, 큐바이오텍: 4 .7%

풀무원( 178 10 ) 한국유전자검사센터: 48%, 한국바이오기술투자: 40%

자료: 주식담당자와의 전화를 토대로 작성 , 지분율은 현재일 기준


